
그녀 일행이 온다!    5기 이 인선

그녀들과의 연결고리는 인일여고. 
손을 꼽아보니 1962년도에 인천여중을 통하여 인일여고에 인연을 갖게 되었다.
1968년 졸업을 하고 서울로 대학을 갈때까지 인천에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학교 때문이었
다.
인천태생이 아닌 김포 양곡 출신인 내가 13년 살던 고향보다 인천이 더 고향 같은 것은 순
전히 인일여고 때문이다.
미국에 인천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짠돌이 인천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진취성이 많은 모양
이다.

인일여고는 건물 자체가 아름다와 자부심을 부축여 주었다.
경기도 원근의 뛰어난 여자 아이들이 몰려와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던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한국적 배경에서 특권이었고 자랑이었다.
아침마다 등교 길은 행복했고, 어디서도 잘 찾아 볼수 없는 신식 원형교사 속에서  
쉴새없이 떠들며 웃던 우리들의 젊은 한 때, 6년이란 세월은 그리도 순간같이 지나갔다.

고목이 다 되어버린 지금 꽃봉오리 같던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그때 6년동안 같이 지내던 친구들은 가족같고 형제자매 같다. 아무 형식도 체면도 차리지 
않고 누구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친 동기간. 
친구들 이름이야 많아서 일일이 부를수 없지만, 선생님 중에 생각나는 분 중 첫째는 한번 
내게 '예쁜 애!' 라고 불러 주셨던 서순석 선생님. 워낙 평범하고 자신없는 시골아이처럼 굴
던 나는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부럽기만 했었다.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를 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국어에는 남다른 관심과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다. 결국 S 
미술대학에 당당히 입학하도록 거의 국어만점을 맞게 된 것은 서순석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들 덕분이었다.   

2006년 이맘때, 미국에서 살던 내게 인일 홈피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큰 전기를 마련해 주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글 쓰기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
을 발견하게 된 것이 홈피에 들어가 쟁쟁한 동문들의 글을 읽고 고무되어 조금씩 옛 이야기
를 들추어 쓰기 시작하고서 부터였다.
그때는 날마다 홈피에 들어가 살았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이 동네 신문에 자주 글을 올려서 약간 유명세도 타고 시시하나마 수필
집 하나를 내기에 이르렀다.
고마운 인일여고 덕분이다. 
그 전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동창들, 선후배들과도 만나 여행도 다녔다. 특히 엘에이 
미주동문회에 자주 가서 화려한 동창회도 참석하고 즐겁게 몇해를 보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은 늙어가며 탄력을 잃은 중년 여자들을 삼십대로 만들어 주는 꿈을 이루
어 주었다. ㅎㅎㅎ. 그 사진들을 이웃들에게 보여 주며 인일 여고 동창이라는 자랑을 얼마
나 많이 했었던지! 



내일 모레는 미주인일의 호프 춘자 후배와 영자, 온희회장, 수인이 이렇게 넷이 엘에이에서 
피닉스 우리 집까지 잠시 방문한다고 한다. 6년전에 내가 암투병을 할 때도 그 먼길을 마다
하지 않고 와서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흠뻑 덮어 씌워주던 춘자후배 일행. 지금은 자
기도 암투병하면서 최근 재발 암과 싸우는 나를 위해 격려차원에서 들른단다. 이런 황송한 
깊은 정을 어디서 찾아볼수가 있을까!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한 인일 선후배의 사랑! 이런 
격려에 힘을 입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련다. 생명의 주인께 매달림으로....
---각양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 오나니 그는 변
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1:17}


